333 -서 론 1) 쉬한증후군은 분만 후 발생한 심한 저혈압이나 쇼크로 인해 뇌하수체가 괴사되면서 산후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유발된 것으로 Sheehan에 의해 최초로 기술되었다[1]. 환자 의 90%에서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후엽의 위축이 발생하지 만, 요붕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문헌 조사상 국 내에서는 한 예[2]만이 증례 보고된 상태이다. 저자 등은 출산 후 요붕증이 주 증상으로 발현된 쉬한증후군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 접수일자: 2006년 2월 3일 통과일자: 2006년 3월 27일 책임저자: 김난희,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증 례 환 자: 35세, 여자 주 소: 출산 후 발생한 다뇨 및 다음 현병력: 평소 건강하던 주부로 내원 2개월 전 개인 병원 에서 질식 분만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자궁 수축 부전 증으로 대량 수혈(농축 적혈구 12 pint) 및 응급 자궁 적출 술 시행 후 본원으로 전원되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치료 받고 퇴원했던 분으로 퇴원 후 다뇨(하루 5~6 L) 및 다음이 지속되면서 유즙 분비가 되지 않아 입원하였다. 과거력: 첫 번째 분만 시 정상 질식 분만을 하였으며 당 시 유즙 분비는 정상이었다. 이학적 소견: 내원 시 혈압 110/70 mmHg, 맥박 분당 80 회, 호흡수 분당 18회, 체온 36.2℃였으며 전신 발육 상태는 정상이었다. 결막 창백이나 공막 황달 소견은 없었으며 갑상 선은 촉지되지 않았고 유즙 분비는 없었으며 하지 점액 수 쉬한증후군(Sheehan's syndrome)에 동반된 요붕증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동진․김난희․박주리․양세정․김혜숙․류혜진․박수연․류옥현 이계원․김희영․서지아․김신곤․최경묵․백세현․최동섭 ABSTRACT Sheehan's syndrome occurs as a result of ischemic pituitary necrosis due to severe postpartum hemorrhage. The manifestations of this clinical syndrome are most often caused by a deficiency in the hormones produced by the anterior pituitary gland, whereas the neurohypophysis is usually preserved but can be involved in severe cases that manifest as diabetes insipidus. This is a report of Sheehan's syndrome that manifested with diabetes insipidus as presenting symptom 2 month's after delivery. The patient suffered massive bleeding, so received a blood transfusion. A combined pituitary stimulation and water deprivation test revealed deficiencies of not only anterior pituitary hormones, such as growth hormone and prolactin, but also of anti-diuretic hormone. We report this case,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. (J Kor Soc Endocrinol 21:333~337, 2006)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

